
2021·01·27	 www.eAnSe.com  54  안세재경저널·공인회계사조세저널 (구독신청·세무상담 829-7575)	 2021·01·27

세계화 시대의 진정한 국산품

이해익 원장의 CEO에세이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한 업체가 돌연히 무너졌다. 외국기업으로 오인되어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설사 그 기업이 외국기업이라 한들 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한국인의 기묘한 국민정서가 빚어진 코미디라고 생각한

다. 필자는 외국상품 불매운동 등을 가르켜 애국이라고 하는 것에 절대 반대다. 양담배 추방

운동을 미국인들이 안다고 생각해 보라. 그들 역시 한국상품불매운동을 벌이면 한국의 산업

은 어찌 되겠는가.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은 미국이다. 그래서 양담배 불매운동을 보면 가슴이 

철렁해진다.

  필자는 세일즈맨으로 뛸 때 외국인을 만나면 일부러 양담배를 피웠다. 세계가 투명하게 

주시하고 교류하고 있다. 우리 아집만 내세워서는 닥쳐올 파고를 헤쳐 나가기 힘들다. 내것

만을 챙기려는 시각이 통할리 없다. 진정으로 우리 몫을 챙기려면 대등한 교류관계에서 마

인드부터 먼저 국제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연 자원하나 변변치 못한 나라다. 석유도, 쌀도 수입해야 한다. 한국의 힘이란 사람뿐이 

아닌가. 많은 사람이 먹고살기 위해 일자리가 중요하다. 

  "외국기업도 한국에 있으면 한국기업이다."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될 즈음 오죽하면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로 국민에게 

호소하였겠는가. IMF전 한국의 대기업들이 영국 등에 진출했을 때 일이 새삼스럽다. 무엇 

때문에 기업의 공장 준공식 때 콧대 높은 영국여왕까지 참석하였을까? 

  "무엇이 진정한 국산(國産)입니까?" 

  IMF직후 Fila코리아는 수입 브랜드라는 이유로 매출에 엄청난 타격이 있었다. 그래서 3

억원을 들여 일간지 18개에 5단통 광고를 냈다. 그 광고에서 정면으로 문제 제기한 헤드라

인이다. 

  이 광고의 문제 제기는 당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국산품의 의미를 따져보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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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산품 애용, 외국상품 불매운동이라는 "삐뚤어진 애국심"을 바로 잡기 위한 경종이었다.    

  해외에서 생산하여 국내상표만 붙인게 국산인가?

  해외상표라도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 국산인가?

  오히려 더 이상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산이라고 왜곡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외

국합자회사로서 Fila코리아는 240여개 국내업체와 더불어 한국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였

고 국내 판매용 제품의 97%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실을 알렸다. 지난 6년간 1조6천

억원에 달하는 신발도 수출하였음을 알렸다. 다행스레 Fila코리아의 고객들은 좋은 호응을 

보여 주었다. 물론 기업은 스스로 IMF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리하여 IMF의 

소비 위축기에도 Fila코리아는 건전하게 경영되었고 이윤도 목표한 바대로 많이 냈다. 따지

고 보면 국산, 외국산의 경계도 모호한 점이 많다. 사실상 수입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껍데

기만 한국산이고 알맹이는 모두 외제다. 더욱 한심한 일이 있다. R&D에 관하여 "하는 일의 

90%이상이 외국자료를 찾는 일이었다."는 한국최대 재벌인 S기술연구소의 연구원 증언이

다. 어떻게 돈을 주고 라이센스를 들여올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만도 "첨단업무"로 통한다

는 증언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판에 순수국산기술제품이 얼마나 있다고 장담하겠는가. 

  열린 마음으로 상생(相生,Win Win)하는것. 바로 그것이 외제상품 불매라든가 삐뚤어진 

애국심 그리고 부족한 기술을 뛰어넘는 오늘의 슬기가 아닌가.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월 15일

(금)
1월 18일

(월)
1월 19일

(화)
1월 20일

(수)
1월 21일

(목)

미 달 러 (USD) 1100.30 1097.90 1104.40 1102.10 1100.00

일 본 엔 (JPY) 1059.97 1057.35 1065.15 1060.78 1062.39

캐 나 다 달 러 (CAD) 870.39 862.42 865.89 865.89 871.22

홍 콩 달 러 (HKD) 141.91 141.59 142.44 142.17 141.90

위 안 화 (CNH) 170.20 169.75 170.19 169.66 169.95

유 로 화 (EUR) 1337.41 1326.32 1333.62 1337.34 1332.65

호 주 달 러 (AUD) 855.92 846.26 848.12 848.95 852.89

싱 가 폴 달 러 (SGD) 830.98 825.33 829.91 829.27 830.47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2.62 271.99 272.56 272.12 271.94


